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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혐오나 불신,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며, 정신질환자들이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보여 왔다.1,2) 이러한 두려움의 핵심은 곧 정신질환자들의 범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

시 말해서 정신질환자들이 더 충동적이라거나, 일반인과 비교

했을 때 범죄 위험성이 더 높고, 실제 범죄 발생율도 일반인보

다 더 높다는 등의 고정관념에 기인한다.3,4)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낙인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5,6) 

그러나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실제 우리 사회의 범죄 발

생 실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7)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

에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들 가운데 상

당수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에 있어 일반인

들보다 더 높다는 증거는 없으며, 범죄율에 있어 일반인과 차

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8,9)

“정신이상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

데…”(2014년 3월 3일자 문화일보 기사 ‘정신질환자 방치…묻

지마 범죄 불안 증폭’ 중 발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언

론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이는 과열된 언론 경쟁 속

에서 범죄에 대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려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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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0)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

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8,11)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고 과장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

이러한 시점에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뿐더러, 이러한 인

식이 실제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발생 실태와 비교했

을 때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인 고정

관념 가운데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

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공식 통계를 보면 국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최근 10년간 그 발생율에 

있어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사

람들의 부정확한 인식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과장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심화될 

경우,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에서의 거부적이고 편향된 시선 때

문에 직업적으로나 대인 관계적으로나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

고 점차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14,15)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할 기회를 놓치거나, 치료를 받

더라도 사람들의 편견 및 차별 때문에 사회로의 복귀 및 재적

응이 어려워 결국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

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1,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에 대해 

공식 통계에 드러난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사람들이 가

지고 있는 인식과 비교하여 대중의 인식이 범죄 발생 실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식 통계에 나타난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을 범죄 유형별

로 알아보았다. 더불어, 범죄 위험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 재범율와 관련하여, 범죄자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재범율

만을 따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대신 정신질환 범죄자들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을 공식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정신질환 범죄

자의 비율 및 그 가운데에서의 전과자의 비율을 범죄 유형별

로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공식 통계와 비교

하여 사람들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인식

을 갖고 있는지, 혹은 과장되고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한 사이버대학에서 심리학 과목

을 수강하고 있는 성인 응답자 총 284명과 경기도 소재 한 4

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79명의 학생들 등 총 363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전 연구에 대한 설명을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연구대상

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절차

우선, 응답자들은 한 해 동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가운

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 추정하였다. 더

불어, 8개 범죄 유형(살인, 강간, 방화,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묻지마 범죄) 각각에 대하여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그 추정치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나서, 응답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을 총 6개 유형의 범죄(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각각에 대하여 추정하여 응답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이 추정치들을 공식 통계 상의 수치들과 비

교해보고,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정확한지, 혹은 왜곡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통계분석은 SPSS 22.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Inc., USA)을 사용하였고, 유

의수준은 p＜0.05(양측검증)로 하였다.

결      과

설문에 참여한 총 363명의 연구대상자 가운데 남자가 125명

(34.4%), 여자가 232명(63.9%)이고, 성별을 밝히지 않는 응답

자가 6명(1.7%)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최소 19세에서 최고 59세

까지 평균 32.5세(표준편차=10.1)로 나타났다(미상 9명 제외). 

이 가운데 20대가 153명(43.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106명(29.9%), 40대가 67명(18.9%), 50대가 24명(6.8%), 

10대가 4명(1.1%)의 순이었다.

응답자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7.7%인 206명이 

미혼, 40.6%인 145명이 기혼, 1.7%인 6명이 기타(이혼, 사별 등)

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미상 6명 제외). 학력 분포를 보면,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응답자가 75%(26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 19.4%(69명), 고졸이 3.9%(14명), 대학원 

이상이 1.7%(6명)의 순이었다(미상 7명 제외).

표 1은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2014)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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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타난 여러 범죄 유형(살인, 강간, 방화,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에 있어 각각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17) 

우선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범죄(총 1,276,886건)

에 있어 정신질환자(정신 이상, 정신 박약, 기타 정신질환 등 

포함)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총 5,241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범죄의 0.4%를 차지한다. 더불어, 범죄 유형별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을 보면, 방화의 경우 정신질환 범죄

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총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인 0.4%와 비교해 보아도 2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살인에 있어 정신질환 범죄자

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강간, 절도, 

강도에 있어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 역시 총 범죄자 중 정신

질환자 비율(0.4%)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폭

행과 사기의 경우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총 범죄자 중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범죄 유형별로 전체 범죄자(정신질환이 아닌 일반 

범죄자 포함) 중 전과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표 2).16)

우선 2013년 한 해 동안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41.7%로 

집계되었다. 각각 범죄 유형별로 전과자의 비율을 보면, 방화

와 강도의 경우 가장 높았는데, 이는 총 범죄자 중 전과자 비

율(41.7%)과 비교해 봐도 모두 약 1.5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이 외에도 살인, 강간, 폭력 범죄(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 행위 등 포함)에 있어 전과자의 비

율이 모두 총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재산 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포함)의 경우는 모든 범죄 유형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총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보

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대검찰청 범죄분석(2014)에 나타난 여러 범죄 유

형(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등)에 있어 각

각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표 3).17)

우선 2013년 한 해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약 3분의 2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범

죄 유형별로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을 보면, 강도

의 경우 전과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총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65.7%)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산 범

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포함)에 있어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 범죄(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 행위 등 포함), 방화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살인에 있

어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강간은 두 번째로 낮았다.

표 2와 표 3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

율(41.7%)보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65.7%)이 훨

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 유형 중 강도, 

폭력 범죄, 재산 범죄에서 두드러지는데, 특히 재산 범죄의 경

우 전체 전과자의 비율(33.8%)보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

자의 비율(69.5%)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 살인에 있어서는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45%)이 전체 살인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59.4%)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공식 통계에서 살인과 방화를 제외하고,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보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전과가 없는 정신질환자보다 전과

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훨씬 더 높은 범죄율을 나타

Table 1. The crime rat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cross crime 
types

Crime type N %
Total crime offenses 5,241 0.4
Homicide  60 5.8
Rape  383 1.7
Arson  123 8.9
Assault  524 0.3
Robbery  31 1.1
Theft 1,559 1.5
Fraud  278 0.1

Table 2. The rates of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s across 
crime types 

Crime type N %
Total crime offenses 896,404 41.7
Homicide  622 59.4
Rape  11,470 50.2
Arson  942 67.4
Robbery  1,867 65.0
Assault 172,453 49.3
Crime against property 187,990 33.8

Table 3. The rates of mentally ill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
tions across crime types 

Crime type N %
Total crime offenses 3,942 65.7
Homicide 27 45.0
Rape 196 51.2
Arson 76 61.8
Robbery 23 71.9
Assault 882 62.5
Crime against property 1,617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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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고,18)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재범 위험성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8) 결국,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이 약 3분의 2

에 달한다는 표 3의 결과는, 정신질환자가 한 번 범죄를 저지

르게 되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한 해 동안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 

그리고 8개 범죄 유형 각각에 대하여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

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

보았다(표 4).

그 결과, 우선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

질환자의 비율이 26.04%, 즉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결과(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전체의 0.4%)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6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각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비율에 대한 사

람들의 인식에서 여덟 개의 범죄 유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

가 드러났다(F=210.5, df=7, p=.000). 우선,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추정된 범죄는 묻지마 범죄

로, 무려 40%에 가까운 범죄자가 정신질환자일 것으로 추정

된 점이 눈에 띈다. 그 다음으로는 살인, 강간, 방화의 순으로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 세 가지 유형 모

두 약 4분의 1 정도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하

였다. 한편, 사기의 경우에는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약 8%로 추정되어, 여덟 개 유형의 범죄 중에 가장 적

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공식 통계에 나타난 실제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

질환자의 비율과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묻지마 범죄의 경우

는 공식 통계 상 집계치가 제시되지 않아 제외). 우선 사기의 

경우 실제로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약 0.1%에 지나지 않으

나, 응답자들은 그 비율을 무려 80배 이상 높게 추정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폭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응답자들

은 그 비율을 공식 통계 상 수치보다 무려 50배 이상 높게 추

정하였다. 강간, 강도, 절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신질환자

의 비율이 채 2%에도 미치지 못하나, 응답자들은 이보다 각

각 14배, 10배, 7배 이상 높은 비율로 추정하여 응답하였다. 

살인의 경우 실제로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약 6%로 집계되

는데, 응답자들은 약 4배 이상 높게 그 비율을 과장하여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의 경우 실제로는 정신질환자

의 비율이 약 9%로, 응답자들은 그 비율을 약 2.5배 정도 높

게 추정하여 여전히 과장된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번에는 총 6개 유형의 범죄 각각에 있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한 사

람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표 5).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추정된 범죄는 강간과 살인으로, 약 3분의 1을 웃도는 

범죄자가 전과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 

범죄, 방화, 강도의 순으로 전과자의 비율이 높게 추정되었는

Table 4. Public perception of crime rat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N=363) 

Crime type M SD Median
Total crime offenses 26.04 22.22 20.00
Homicide 25.19 23.88 20.00
Rape 24.28 26.18 15.00
Arson 23.63 23.87 13.50
Assault 17.24 18.58 10.00
Robbery 11.65 15.32 05.00
Theft 11.00 13.68 05.00
Fraud 08.31 12.50 05.00
Non-specific motive 39.01 29.71 30.00

Table 5. Public perception of the rates of mentally ill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s across crime types (N=363)

Crime type M SD Median
Homicide 36.65 27.31 30.00
Rape 37.85 28.49 30.00
Arson 28.74 24.33 20.00
Robbery 27.28 24.87 20.00
Assault 31.61 25.90 20.00
Crime against property 18.52 21.18 10.00

Fig. 1. Comparison of official statistics and public perception-crime 
rat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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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데,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약 4분의 1 이상이 전과자일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하였다. 한편,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여섯 개 유형의 

범죄 중 가장 낮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6개 유형의 범죄 각각에 있어 범죄를 저지른 정신

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범죄 유형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75.77, 

df=5, p=.000). 이는 다른 범죄들보다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정

신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을 훨씬 더 낮게 추정한데서 

기인한다.

이를 공식 통계에 나타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

데 전과자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그림 2), 우선 6개 유형의 범

죄 모두에 있어서 전과자의 비율은 사람들의 인식보다 실제 

공식 통계에 나타난 비율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 재산 범죄

의 경우, 사람들의 추정치는 약 18%였으나 실제 공식 통계에

서는 그 3.8배에 달하는 69%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사람들의 추정치 보다 실제 

공식 통계에서는 그 2.6배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

다. 방화, 폭력 범죄, 강간의 경우에도 사람들의 추정치보다 

실제 공식 통계에 나타난 비율이 각각 2.1배, 2배, 1.4배 가량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살인의 경우 실제로는 정신질환자 가

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45%로, 응답자들의 추정치보다 약 1.2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우선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실제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 실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식 통계 상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해 발생

하는 범죄는 전체의 0.4%에 지나지 않음에도, 사람들의 추정

치는 이보다 약 6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범죄 중 약 4분의 1이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저질러

진다고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범죄 유형별로 각각 살펴보았을 때도, 공식 통계 상 정신질

환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방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범

죄 유형(살인, 강간,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을 통틀어서도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 모든 범죄 유형에 있어 사람들의 추정치는 공식 통계

보다 최소 2배 이상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력 범죄 

가운데 살인, 강간, 방화의 경우에는 각각 약 4분의 1정도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추정하는 등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나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신질환자들과 접촉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정신질환자에 대

한 이러한 낙인을 감소시키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

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19,20) 범죄에 대한 대중

의 인식은 단순히 무형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자에 대한 처벌 및 양형 등 형사제도나 정책에도 영향을 미

친다.7)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공식 통계에 나타난 정신

질환인의 범죄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

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에 대해서도, 역시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실제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 실태

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

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에 드러난 결과와는 반대의 양상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의 인식보다 실제 공식 통계에 나타난 비

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을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과 비교해 보아도, 6개의 범죄 유형(살인, 강

간, 방화, 강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모두에서 공식 통계보

다 사람들의 추정치가 더 낮았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현실에서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

고,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전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더 높게 나타난다는 현실과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약 3분

의 2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고, 앞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을 보여준 사람들의 인식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자가 한 

Fig. 2. Comparison of official statistics and public perception-
crime rates of mentally ill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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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재범을 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적극적인 사

회 복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

력히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에 대해 사람들이 가

지고 있는 인식이, 실제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발생 

실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특히 강간 등의 경우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암

수범죄가 분명 존재하고, 공식 통계에 나타난 수치들은 그 

자체로 커다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21) 또한, 본 연구는 그 표본의 

수가 매우 적고,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 상당한 불균형이 존

재하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 이러한 점

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인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자의 범죄

에 대한 인식을 공식 통계에 나타난 실제 범죄 발생 실태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개

념 및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대중이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가지는 인식 그대로 응답하도록 설문을 진행하였

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은 범죄 관련 공식 통계에서 정

신질환의 범위 및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수치를 집계하는 것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3,17)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의 종

류에 따라 범죄율 및 전과자 비율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 또한 대중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정신질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

의 범죄와 관련된 실증연구 결과, 실제로 조현병의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질환의 증상들이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2) 따라서, 정

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살펴본 본 연구의 한

계점을 넘어서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범죄유형 및 정신질

환 종류별로 증상이 직접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심

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왜

곡된 인식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양형 등 

형사제도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후속 연

구에서는 실제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양형(sentencing)에 

있어 일반인 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더불어, 만약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일

반 범죄자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혹은 처벌 판단에서의 차이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정신질환·범죄통계·범죄유형·전과자·대중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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